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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체육관인지 강당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건물이 붕괴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던 부상

외국어대 학생 등 100명 이상이 매몰됨으로써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설계 또는 시공 잘못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폭설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코오롱그룹의 건설부문은 원래 부실시공으로 유명해 2013년 겨울에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

고 지식산업센터 건물 여러 곳도 부실시공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

지만 동해안에 폭설이 내리지 않았다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해안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폭설현상이 자주 나타나지만 2013/14년 겨울에는 예년과 달리 유독 폭설이 많이 내렸고 

마우나리조트 뿐만 아니라 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산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많은 축사 및 공장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폭우 및 폭설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미국이나 유럽과도 비슷하고 일본도 예외가 아

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온난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이상이 심화되면 심화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북극해의 빙산이 녹아 없어지면서 태풍이나 허

리케인이 자주 출몰하고 위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몇년 전부터 허리케인의 위력이 강해져 남동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고, 허리케인에 맞먹는 토네이도

가 일년에도 수십개가 발생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일

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혹한·폭풍·홍

수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태평양 섬나라의 해수면 상승, 아프리카의 심각한 사막화, 남아시아의 극심한 

홍수 피해 등도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기후변화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대량살상무기(WMD)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을 정도이

다. 존 케리는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유

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면서 탈퇴했던 미국이 기후변화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지구온난화현상에 적극 대처하겠다

고 나섰고, 중국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럽 국가들은 원래 교토의

정서 이행에 적극적이었지만 이상기후를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7억7600만tCO2eq의 30%에 해당하는 2억3300tCO2eq를 줄이는 온실

가스 감축 로드맵을 1월28일 확정했다. 50% 이상을 줄여야 하는데도 30%에 그쳤고 감축률도 수송 34.3%, 건물 

26.9%, 전환·발전 26.7%, 공공부문 25.0%, 산업 18.5%, 폐기물 12.3%, 농·어업 5.2% 순으로 배출비중이 큰 산업

부문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했다.

더군다나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 철강 등 온실가스 과잉배출 부문에 대해서는 의무감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배출권 무상할당을 유지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서 주의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이행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기 위해 다시 무릎을 꿇고 싹싹 빌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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